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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유통·식품·뷰티 기업들이 경

북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계 각국 정상과 기업인 앞에 한국 제품

의 경쟁력을 선보인다. APCE 기간 동안 

경주 전역은 사실상 ‘K브랜드 쇼케이스’

로 변모한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식품·외

식·주류·음료기업들이 앞다퉈 경주 행사

장에서 K푸드와 체험 공간을 선보인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컵밥·떡볶이·김스

낵 등을 정상단 숙소와 미디어센터에 제

공하고, 농심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

이팝 데몬 헌터스’와 협업한 신라면 1만 

개를 협찬한다. 롯데웰푸드는 빼빼로, 롯

데GRS는 엔제리너스·크리스피크림 도넛

을, 롯데칠성음료는 칠성사이다·아이시

스를 제공한다.

오비맥주는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의 맥주 단독 후원사로 

참여해 카스 후레쉬·카스0.0 

등 7종을 선보인다. 교촌치킨은 

회의장 내·외부에 푸드트럭을 운

영하고, SPC 파리바게뜨는 곶

감 파운드와 서리태 카스테라 

등 전통 디저트를 외교통상장관회의에 

제공한다.

경주 황룡원에 마련된 K뷰티 전시관에

는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에이피

알 등 국내 대표 뷰티 기업이 참여한다. 

LG생활건강은 궁중 브랜드 ‘더후’의 ‘환

유’ 라인 제품을 전시하고 장인이 직접 나

전칠기 공예를 시연한다. 아모레퍼시픽

은 메이크업쇼와 인공지능(AI) 피부 분

석을 통한 맞춤형 뷰티 체험을 선보인다.

에이피알은 미용기기 ‘부스터 프로’를 

협찬하며, CJ올리브영은 외국인 

투숙객에게 K뷰티 클렌저·마스크팩 샘플

키트를 증정한다. 구미대는 스킨케어부터 

메이크업까지 K에스테틱 실습 체험존을 

운영한다. 국내 패션 브랜드 마뗑킴은 공

식 협찬사로 선정돼 카드지갑·캔버스백을 

제공하며 29일 월정교에서는 한복 패션

쇼가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 유통 대기업 최고

경영진이 대거 참석한다. 신동빈 롯데그

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 허서홍 GS리테일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등이 경주를 찾는다. 28

일 경

주예

술의전당에서 열리는 ‘유통 퓨처테크 포

럼(Future Tech Forum)’에는 정준호 롯

데백화점 대표, 정 현대백화점 사장, 허 

GS리테일 대표 등이 참석해 ‘경주 선언’을 

통해 디지털 유통 혁신 방향을 논의한다. 

29일 열리는 APEC CEO 서밋 세션 ‘디지

털 전환과 리테일 효율성’에는 김상현 롯데 

유통군 부회장과 로버트 포터 쿠팡 글로벌 

대외협력총괄(CGAO)이 연사로 나서 데이

터 기반 물류 효율화 전략을 발표한다.

롯데는 전국 주요 매장과 호텔에서 

APEC 기념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외국

인 고객에 쿠폰과 사은품을 증정한다. 신

세계백화점은 본점 외벽 초대형 전광판

에 행사 홍보 영상을 송출 중이다. 쿠팡

은 APEC 성공 개최 기원 문구를 인쇄한 

로켓배송 박스 500만 개를 제작해 전국 

유통망에 활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APEC은 아시아·태평양 

21개국의 정상과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

이는 자리로 K브랜드의 글로벌 경쟁력을 

알릴 절호의 기회”라며 “식품·뷰티·유통 

산업 전반이 한류의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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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삼성전자는 호주의 소비자 평가 기관 

‘파인더’가 주관하는 ‘2025 고객만족어워

드’에서 ‘가장 사랑받는 가전브랜드’로 선

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파인더는 호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소비자 평가 기관 중 하나로 가전·통신·

금융 등 여러 분야의 브랜드와 제품을 소

비자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평가해 소비

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다.

호주 전역의 6만 명이 넘는 소비자를 대

상으로 20개 이상 브랜드의 △제품 혁신 

△성능 △신뢰성 △가치 △사용 편의성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삼성전자는 AI와 맞춤형 기능을 통한 

편리한 사용 경험과 제품의 우수한 성능

과 에너지 효율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가장 사랑받는 가전브랜드로 선정됐다.

특히 다양한 기기가 스마트싱스 생태계

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일상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해준다는 점이 긍정적으

로 평가됐다.

또한 TV·냉장고·세탁기·건조기·스틱 청

소기·전자레인지 등 다양한 항목에서 △

가장 사랑받는 △가장 신뢰하는 △최고

의 가치 △최고의 성능 △가장 추천되는 

브랜드 등 26개의 ‘최고상’과 13개의 ‘우

수상’을 추가로 획득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2025년 호주 굿 디자

인 어워드에서 Neo QLED 8K(QN900F) 

TV와 ‘비스포크 AI 콤보’ 세탁건조기를 

비롯한 3개 제품이 수상하며 우수한 디

자인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Neo QLED 8K는 8K 화질에 세련된 메

탈 프레임 디자인과 아트 스토어를 통한 

예술 경험을 결합한 TV로 진화된 비전 

AI 컴패니언 기술을 적용해 한층 개인화

된 경험을 제공한다.

비스포크 AI 콤보는 세탁과 건조를 한 

번에 해결하는 올인원 세탁건조기로 우

수한 사용 편의성과 공간 효율성뿐만 아

니라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미니

멀한 디자인 등으로 심미성까지 갖췄다.

한편 5월에는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

보 세탁건조기가 호주 유력 소비자 조사

기관 ‘캔스타 블루’로부터 세탁 시간 절감

과 에너지 효율 성능을 인정받아 최고 혁

신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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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호주서 잘 나가네

현지 ‘사랑받는 브랜드’ 선정

국제유가 안정으로 주유소 휘발유 가격

이 2주 연속으로 하락했다. 다만 최근 국

제유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면서 2~3주 후

에는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2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사이트 오

피넷에 따르면 10월 4주 주유소 ℓ당 휘

발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1.6원 하락한 

1661.1원이었다. 경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

비 1.0원 하락한 1534.8원이었다.

10월 3주 정유사 ℓ당 휘발유 공급 가격

은 전주 대비 11.8원 하락한 1589.9원이었

고 경유 공급 가격은 전주 대비 5.8원 하락

한 1469.0원이었다.

휘발유 판매가격은 10월 3주부터 2주 연

속 하락 중이며 경유 판매 가격은 10월 4

주 하락 전환했다.

지역별 휘발유 판매 가격을 살펴보면 최

고가 지역인 서울의 ℓ당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1.3원 하락한 1721.2원으로 전국 평균 

가격 대비 60.1원 높은 수준이었다. 최저가 

지역인 대구의 ℓ당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

주 대비 1.3원 하락한 1631.8원으로 전국 평

균 가격 대비 29.2원 낮은 수준이었다.

국제유가를 살펴보면 두바이유 가격은 

10월 1주 배럴당 67달러로 내렸고 10월 2

주는 배럴당 65.7달러로 하락했다. 10월 3

주와 10월 4주는 62.7달러로 유지됐다.

보통휘발유 가격은 9월 4주 배럴당 78.5

달러에서 10월 3주 75.7주로 점차 하락했

다가 10월 4주에는 76.2달러로 올랐다.

최근 미국이 러시아산 석유 제재를 발표

하고 미·중 정상 회담으로 글로벌 경제 활

성화가 기대되며 국제 유가는 소폭 오를 

전망이다. 

미국 정부가 전략비축유 확대를 위해 원

유 구매에 나선 것 또한 국제유가 상승을 

부채질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국제유가

가 국내유가에 반영되는 시간은 2~3주 정

도다. 이에 따라 2~3주 후에 주유소 휘발

유 가격도 소폭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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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동반 하락 즐기세요… “2~3주 후엔 올라요”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2주 연속으로 하락했다.  스카이데일리

국내 식품·외식·주류·음료기업들이 앞다퉈 경주 행사장에서 K푸드와 체험 공간을 선보인다. 지난달 

2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마련된 외국인 관광객 특화매장에서 한 관광객이 한국 과자를 살펴보고 있

다.   박미나 기자 

오비맥주는 APEC 최고경영자(CEO) 

회의장 내·외부에 푸드트럭을 운

영하고, SPC 파리바게뜨는 곶

일 경

주예

업계 관계자는 “APEC은 아시아·태평양 

21개국의 정상과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

이는 자리로 K브랜드의 글로벌 경쟁력을 

알릴 절호의 기회”라며 “식품·뷰티·유통 

산업 전반이 한류의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CJ올리브영 경주황남점(왼쪽)과 APEC 2025 알리는 로켓배송 

박스.  CJ올리브영·쿠팡

삼성전자가 호주에서 가장 사랑받는 가전 브랜드

로 선정됐다.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세탁건

조기 라이프스타일 이미지 삼성전자

    

K브랜드 ‘APEC 특수’ 잡기… 뜨거운 경주 마케팅
각국 정상·기업인 손님 맞아 경쟁력 홍보 절호의 찬스

신동빈·정용진 등 회장님까지 출동… 신사업 기회 모색

식품·뷰티·유통기업 앞다퉈 체험공간 열고 PR 열풍

휘발유 가격 2주 연속↓… ℓ당 1661원

경유도 1원 내려… “국제유가 안정 영향”


